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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검은 자화상
(Self-Portrait in Black  c. 1944)

막스 베크만 (Max Beckmann 1884 - 1950)

(캔버스에 유채 95 cm x 60 cm 뮌헨 바이에리스히 미술관)

화가의 자화상을 찾아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. 

그림의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무엇을 

강조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화가의 내면

과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. 

독일 화가 막스 베크만은 여러 장의 자화상을 그렸

다. 하나같이 검은색 정장의 대머리 화가가 정면을 노

려보는 모습이다. 한때는 그 모습이 무섭고 부담스러

워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세월이 흘러 다시 보는 그

의 자화상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 온다. 

막스 베크만은 독일 라이프찌히의 중산층 가정에서 

태어나 어릴 때부터 미술에 두각을 나타냈다. 미술학

교에 진학한 후 화가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결혼

도 했다. 탄탄대로 같았던 그의 인생은 제 1차 세계대

전이 발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 버린다. 전쟁터에 나

가야 했던 베크만은 집으로 돌아 온 후 참혹한 전쟁의 

기억으로 인해 정신병에 시달려야 했다. 오랜 요양 기

간 후에 회복하고 다시 붓을 들었을 때는 전쟁과 인간

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 유명해

졌다. 그렇게 재기했던 베크만은 제 2차 세계대전을 

일으킨 히틀러의 나치 정부에 의해 1937년‘퇴폐 작가’

로 낙인 찍혀 버린다. 

창가에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는 

이 자화상은 베크만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암스테르

담에 머물고 있을 때 그렸다. 그림을 계속 그리기 위해, 

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에 올 결심을 하고 실제

로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미술대학에 교수직

까지 얻었지만 미국 정부가 비자를 거부하는 바람에 

전쟁이 끝날 때까지 암스테르담에 머물러야 했다. 막

스 베크만은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건너

와 1950년에 죽었다.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동맥

류로 인한 심장마비로 길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. 

‘독일 표현주의 화가’로 분류되나 정작 자신은 어떠

한 테두리에도 갇히기를 거부했던 화가. 자유를 원했

으나 자유를 억압받았던, 자존과 양심을 지키려고 했

으나 거대한 폭력과 압력에 맞부딪혀야 했던 화가의 

고독한 내면이 이 어둡고 강렬한 자화상에 그대로 묻

어난다. 

《김동백》  


